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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대기 오염 물

질과 온실가스 배출량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. 세계 

최대 에너지 소비국인 중국의 에너지 소비량이 크게 

줄었고, 미국 뉴욕주에서는 주로 자동차에서 나오는 

일산화탄소 배출량이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.

이러한 사례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이 기후 변화를 늦

추거나 호전시킬지 모른다고 예상할 수도 있다. 하지

만 결론부터 말하자면“그렇지는 않다”가 정답이다.

지난달 27일‘사이언스타임즈’에 따르면 세계기상

기구(WMO)는 닷새 전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으

로 올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6% 감소할 것이라고 발

표했다. 이는 연간 기준으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

감소 폭이다. 그러나 페테리 탈라스 WMO 사무총장

은 이것이 지속적인 기후 대응 활동을 대체할 수는 없

다고 밝혔다. 현재의 온실가스 감소 경향은 일시적일 

수밖에 없기 때문이다.

미국의 환경 전문매체‘E&E News’는 최근 코로나

19 팬데믹으로 인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기록적으로 

감소했지만 지구온난화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감소 수

치는 아니라고 지적했다. 또한 대부분의 기후 전문가

들은 경제가 올해 하반기에 회복되어 온실가스 배출

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.

영국 시민단체인‘카본 브리프(Carbon Brief)’에 따

르면 중국의 경우 지난 2월 3일부터 4주 동안 이산화

탄소 배출량이 25% 감소했다. 하지만 코로나19의 확

진자 수가 감소하면서 정상적인 생활이 재개될 조짐을 

보이자 배출량은 반등하기 시작했다.

현재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감소를 이끌고 있는 

분야는 교통 부문이다. 노르웨이 석유 컨설턴트 회사

인 라이스타드 에너지에 의하면 영국은 54%, 미국은 

36%, 중국은 19%의 교통량 감소율을 보이고 있다. 항

공 여행의 경우 중국이 코로나19의 발생을 공표한 이

후 12주 만에 40% 감소했으며, 유럽에서는 10편당 9

편이 결항했다.

그 결과 석유 수요는 급감했으며, 유가는 곤두박질

치고 있다. 국제에너지기구(IEA)는 4월에 전 세계 석유 

수요가 1일당 1,100만 배럴 감소해 사상 최대 월간 감

소폭을 기록했으며, 5월에는 1일당 1,000만 배럴이 추

가로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.

■ 식품 포장에 사용되는 플라스틱은 증가해

그런데 교통 부문의 감소폭만 절벽을 기록했을 뿐 오

히려 석유 사용이 증가한 분야도 있다. 바로 석유화학 

제품이다. 코로나19로 인해 자동차 제조에 사용되는 

플라스틱은 감소했지만, 식품 포장에 사용되는 플라

스틱은 오히려 증가했다.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면

서 포장 및 배달 등으로 인한 1회용 비닐 제품 등의 사

용이 급증한 탓이다.

발전 부문에서 여전히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는 석탄 

역시 문제다. 중국에서 석탄을 이용한 발전으로 인해 배

출되는 온실가스는 전 세계 운송 배출량을 초과할 정

도다. 석탄은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약 40%를 

차지하는데, 이는 다른 어떤 연료보다도 높은 수치다.

중국의 석탄 발전량은 2월에 감소했으나 3월부터 반

등하기 시작했다. 미국의 경우에도 석탄이 전체 발전

량의 22%를 차지하고 있는데, 코로나19로 인해 발전

량이 줄어든 지난 한 달 동안에도 여전히 미국 발전량

의 15%에 달했다. 또한 인도의 경우 석탄이 전체 발전

량의 2/3를 차지하고 있다.

한편, 코로나19로 인해 급증하고 있는 대량 음식 폐

기물은 온실가스 배출 증가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다. 

최근 미국에서는 우유 공장에서 우유를 하수구로 곧

장 버리는 동영상이 소셜미디어에 유포돼 화제가 되

었다.

이 회사가 멀쩡한 우유를 폐기한 이유는 코로나19 때

문이었다.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기업과 학교가 폐쇄

되자 이 회사처럼 대규모 급식을 전문적으로 하는 곳

들은 어쩔 수 없이 납품하지 못한 제품들을 폐기하고 

있는 형편이다.

하루 만에 2만5천 갤런(9만4천 리터)의 우유를 폐기

한 위스콘신주 웨스트 벤트 지역의 한 농장 주인은“모

든 사람이 식료품점에 음식을 구하기 위해 달려가고 

있지만, 우리는 배수구에 우유를 버리고 있다.”고 하

소연했다.

■ 음식 쓰레기, 온실가스 배출량의 2.6% 차지

우유를 그대로 하수구에 버리게 되면 썩는 과정에서 

온실가스를 방출하게 되며, 물속의 산소를 고갈시키

는 미생물을 만들게 된다. 또한 토마토 같은 식품을 그

대로 폐기하게 되면 혐기 과정에서 강력한 온실가스

인 메탄을 방출하게 된다.

우유의 경우 버리는 것 자체가 기후변화에 역행하는 

행위다. 저온 살균 등 제조 과정에서 사용되는 에너지

의 낭비가 탄소 발자국을 남기기 때문이다.

미국 환경청(EPA)은 2018년 미국 농업 부문이 이산

화탄소, 메탄 등 총 온실가스 배출량의 10%를 기여했

다고 추정한다. 음식물 쓰레기는 미국 온실가스 배출

량의 2.6%를 차지했는데, 이는 3700만 대 이상의 자

동차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양과 맞먹는 수준이다.

코로나19의 방역 조치가 예상보다 길어져 이산화탄

소 감소가 현 수준에서 당분간 그대로 이어진다 해도 

지구의 기후변화 진행을 막기에는 무리다. 과학자들은 

지구 기온이 1.5℃ 이상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향

후 10년 동안 연간 7.6%의 온실가스 감축이 계속되어

야 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.

코로나19로 온실가스 줄었지만 지구온난화 억제 도움 안 돼

1회용 비닐, 대량 음식 폐기물로 인한 온실 가스 배출은 오히려 증가


